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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어제(11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박성재의 주요 혐의는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2․3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의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했고, 출입국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점검 및 정치인 수용 가능성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앞서 법원은 10월 15일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이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내란특검의 영장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가 있다. 즉 당시 법무부장관인 박성재가 내란이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내란을 옹호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 든 군인을 
막은시민들을 모독하는 결정과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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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는 이미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도 수행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성재가 탄핵소추를 당하여 직무정지가 된 기간 중에 
장관실 업무용 컴퓨터 3대가 교체되었고, 탄핵이 기각되어 박성재가 업무에 복귀한 
직후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파기한 것도 드러났다. 
범죄영화에서나 볼법한 증거인멸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계엄 선포 기자회견과 포고령의 내용만 보고도 
이것이 불법계엄임을 알아차리고 국회로 가서 총칼 든 군인을 막아섰다. 그럼에도 
법률가 출신 법무부장관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결정은 법의 
언어를 빌려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법원이 내란세력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주요임무종사자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2025. 1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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